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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화된 수치심이 초기 성인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이중매개효과*

 이  성  택1)       손  영  미†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초기 성인의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내면화된 수치심

과 대인관계 유능성, 자기수용,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

하였으며, 전국 만 18세∼39세 성인 남녀 23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SPSS 27.0과 PROCESS 

Macro 4.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 매개효과분석을 실시

하였고,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둘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자기수용, 지

각된 사회적 지지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기수용을 덜 하는 경향이 있으며, 낮은 자기수용은 낮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이어져 대인관계 유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 한계점 그리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내면화된 수치심, 대인관계 유능성,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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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년들은 대인관계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다. 사망원인통계조사

에 따르면, 20대 자살률이 2018년 16.1명에서 

2022년 19.8명으로 23% 증가했으며, 30대 자

살률은 2018년 21.0명에서 2022년 21.9명으로 

4.3% 증가했다(통계청, 2023). 특히 자살한 청

년의 29.7%는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등 관계

의 문제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

년들의 대인관계 어려움은 사회적 고립과 은

둔을 선택하는 청년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이 공개한 고립 및 은둔 청년의 수는 약 54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23.5%가 대인

관계 문제를 고립 및 은둔의 주요 이유로 들

었다. 특히, 응답자의 65%가 20대에 고립․은

둔을 시작하였다고 보고해, 초기 성인기의 대

인관계 문제가 이후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청년기는 대인관계의 범위가 학교에서 직

장, 지역사회로 확대되며, 우정과 연애, 결혼 

등 친밀하고 깊은 인간관계를 경험해야 하는 

시기이다(Erikson, 1968). 이 시기에 대인관계로 

인해 겪는 갈등과 심리적인 고통은 청년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즉,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클수록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 외로움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더욱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정성란, 2020; 한

나리, 이동귀, 2010; 홍성례, 2020; Lam et al.. 

2003), 이러한 문제는 대인관계 회피로 이어지

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Latina & Stattin, 

2018). 청년기 대인관계와 정신건강에 관한 이

러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이들이 건강한 대

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개입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청년들의 대

인관계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

하고 그 기제를 면밀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Internalized Shame)은 대인관

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김

경훈, 2023; 조성윤, 2023). 자신을 부적절하고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며 이를 드러내는 데  

수치심을 느끼는 경향성을 의미한다(Cook, 

1996). 이는 단순한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개

인의 내면에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과 고통스

러운 감정이 성격적 특성으로 자리 잡은 상태

를 의미한다(Allan et al., 1994). 개인이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주요타자(예: 부모, 교사)로부터 

부당한 비난, 공격, 지속적인 거부를 경험하면 

타인의 비난과 수용 받지 못한 부정적 경험이 

내면화되어 스스로 열등하고, 부족하고, 부적

절하다고 느끼게 된다. 심지어 객관적으로 부

당한 비난조차 옳다고 받아들여, 자기 비난을 

강화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오지혜, 윤혜

미, 2017; Cook, 1996). 내면화된 수치심의 이

러한 특성은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관계적 공격성이 빈

번하게 나타나고(안현진, 2017), 높은 사회불안 

수준을 보이며(김성주, 이영순, 2015), 대인관

계 문제를 더욱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김수

민, 김보영, 2021). 또한, 정지은과 정남운(2023)

은 아동기에 겪은 외상 경험이 내면화된 수치

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 이와 유사하게 김영숙(2024)의 연구도 아

동기에 경험한 애착외상과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를 내면화된 수치심이 유의하게 매개한다

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

인관계와의 유의한 관계성을 검증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의 주된 특성 

중 하나는 자신에 대한 극심한 부적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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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사건에

서도 스스로 강도 높은 부적절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심지어 전혀 관련 없는 사건에서조차 

그러한 감정을 경험함으로써 고통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임정우, 2015). 더욱이 수치심을 

내면화한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함을 확대해석

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객

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Leeming & Boyle, 

2004), 오히려 자기에 대한 부적절감과 자기 

비난에 대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특성을 갖는다(Brown, 2008). 예를 

들어, 조별발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다

른 조원으로부터 핀잔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핀

잔을 받은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으며(박미정, 채경선, 2021), 타인의 

핀잔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자기비난과 자신

을 부정하는 생각들로 괴로워할 수 있다(이유

리, 손영희, 2022). 결국, 대인관계를 잘 맺으

려면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잘 알아차리고, 

이해하여 수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부

정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향이 높으며, 자

기수용을 더욱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다(이유빈, 2021).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

인다는 연구결과들도 이러한 경향성을 뒷받침

해준다(김혜원, 김영근, 2023). 예를 들어,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

비,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김애분(2023)의 연

구와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비, 

사회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윤양은과 백미현

(2019)의 연구는 일관되게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고, 있는 그대

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밝혔으며, 박도현과 김완석(2017)의 연구

도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기-연민 명

상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저항감을 보이는 

등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연민과 수용의 부

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들은 자신을 수용하

지 못하는 특성으로 인해 타인을 수용하는 데

에도 어려움을 겪는다(최수지, 신효정, 2020). 

이들은 타인이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와 사회

적 지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부인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윤

희옥 외, 2010). 이들은 상당 부분의 내적 자

원을 자기몰입 즉,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

게 볼까’, ‘자신을 거절할지 모른다’는 염려와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과 수치심에 고통받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박은선, 박지선, 

2024)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

게 주의를 기울이는 데 사용할 자원이 부족해

질 가능성이 높다. 타인에 대해 주의를 기울

일 때조차도 그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라기

보다,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자기몰

입적 관심 즉,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

느냐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박은선과 박지선(2024)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기 행동의 적절성을 계속해서 검

열하는 등 자기몰입의 경향이 강하며, 이는 

부정적인 대인관계 행동으로 이어짐을 밝혔다. 

김혜연과 김영근(2023)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와 분노반추

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 친절하고 너

그러운 경향성이 낮으며, 이러한 낮은 자기자

비 경향성은 분노반추 즉, 분노상황을 계속 

회상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비난하는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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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하는 경향성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이때 분노반추는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을 객

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그 상황을 떠올리는 

과정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과 수치심 등을 경험하

는 자기몰입적 과정에 가깝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감에 관한 연구들도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으면 자신에 대한 부적

절감과 열등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

혀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 없으며, 타인

의 정서를 인식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저하됨

을 보여주고 있다(Kaufman & Cicchetti, 1989). 

허토실과 최수미(2017)는 자기수용이 높은 사

람들이 타인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하고, 타자 

지향적인 공감적 경험을 더 자주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자기 초점주의와 자기자비, 

인지적 공감에 대한 우옥수와 이자영(2020)의 

연구는 자기 초점주의가 높을수록 자기자비가 

낮으며, 이는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

는 인지적 공감 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

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자기 자신을 수용

하지 못할 때 자기몰입에 빠지는 경향이 있으

며, 자신의 주의가 외부로 확장되지 못해 타

인과의 상호작용도 자기몰입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비합리적 신념의 틀 안에서 오해석하

고, 타인 및 환경에 대한 정보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Schoenleber 

& Gratz, 2018).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이 자신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긍

정적 메시지를 줄 때 이를 사실이 아닌 것으

로 부인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주변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를 오해석하거

나 낮은 수준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

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

계에서 자기수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

치심을 내면화한 개인이 더 건강하고 만족스

러운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적 측면에 기여하고자 한다. 심리상담 장면에

서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고통받는 내담자를 

접한 상담자라면 이들을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기

존 연구들에서도 강조하였듯, 이들은 대부분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열등감과 부적절감을 겪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이들은 상담장면에서 자기비난

을 지속하며, 상담자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들

이지 않고, 오히려 상담자가 내담자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즉, 어린 시

절 주요 타자로부터 수용을 경험하지 못한 내

담자는 상담자와의 관계에서도 자기수용(자기-

자기 관계)을 하지 못하며, 상담자가 보내는 

사회적 지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자기-타인 

관계).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

한 패턴을 반복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내면

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내면화된 수치심

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과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 그 관계가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제를 밝혀낸 연구

는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주

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타인에 대한 분노, 정

서표현, 타인에 대한 거절민감성 등과 같이 

자기와 타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김남연, 양난미, 2012). 그러나 자기-자기(자기

가 자신을 수용하는 방식)와의 관계와 자기-타

인(자기가 타인의 지지를 받아들이는 방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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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가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들의 대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살펴

본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

자기 관계를 의미하는 자기수용과 자기-타인 

관계를 반영하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내면

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내담자와 상담자간의 치료적 관

계에서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마련하는 데 중

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수용은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

계 유능성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할 것이다. 

둘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내면화된 수치

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

개할 것이다. 

셋째, 자기수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내

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이중매개 할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자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건양대학교 생명윤

리심의위원회(Instituional Reivew Board: IRB)의 

승인 절차를 받은 후 윤리 규정을 토대로 시

행되었다(IRB 승인번호 KYU-2023-05-053).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만 18∼39세 

성인 남녀 24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수행되었다. 연령은 장휘숙(2008)

의 연구인 성인 초기의 발달과업과 시작시기

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 근거하여 만 18∼39세

로 정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연구에 대한 사전설명을 들

은 후 연구 참가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였

으며, 동의를 한 자에 한하여 자기보고형 설

문지를 작성하였다. 총 245명의 자료가 수집

되었으며, 그 중 연령을 ‘1세’, ‘99세’로 기입

하거나, 무작위 응답 등 불성실하게 응답했다

고 판단되는 10건의 자료를 제외한 235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별

은 남성 114명(48.5%), 여성 121명(51.5%)이었

으며, 연령은 18∼25세가 64명(27.5%), 26세∼

30세가 78명(32.9%), 31∼35세가 42명(17.9%), 

36∼39세가 51명(21.8%)이었다. 직업은 학생이 

77명(32.8%), 사무직 76명(32.3%)이었다.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 도구

내면화된 수치심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

해서 Cook(1987)이 개발하고, 이인숙과 최해림

(2005)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는 4개의 

하위요인(부적절감, 실수불안, 자기처벌, 공허)

에 해당하는 24개의 문항과 반응편향성을 통

제하기 위한 6개의 Rosenberg 자존감 척도의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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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 예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결코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나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결국 압도되

고 만다.” 등이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는 

6개의 자존감 척도 문항들을 제외하고, 총 24

문항의 합계로 측정되었으며, ‘전혀 아니다(1

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

도로 평정되었다.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자

신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다고 느

끼며, 존재 가치에 대해 무가치함을 느끼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원척도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신뢰도는 전체 

.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95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Buhrmester 

등(1988)이 개발하고 한나리와 이동귀(2010)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Korean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K-ICQ)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개의 하위요

항목 구분 N %

성별
남자 114 48.5

여자 121 51.5

연령

18~25세 64 27.5

26~30세 78 32.9

31~35세 42 17.9

36~39세 51 21.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25 10.6

대학교 재학 55 23.4

대학교 졸업 130 55.3

대학원 이상 25 10.6

직업

학생 77 32.8

주부 12 5.1

전문관리직 17 7.2

자영업 12 5.1

사무직 76 32.3

판매, 서비스직 19 8.1

단순노무직 12 5.1

기능, 기술직 10 4.3

전체 235 100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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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계 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관리, 적절한 자

기개방)에 해당하는 총 31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문항의 예로 “친구의 문

제에 흥미가 없더라도 진실된 공감적 관심을 

보여준다.”, “알고 싶은 사람(혹은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에게 스스로를 소개할 수 있다.” 등

이 있다. ‘잘 못한다(1점)’ 부터 ‘매우 잘한다(5

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

척도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신뢰도는 전체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81로 나타났다.

자기수용

자기를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hamberlain와 Haaga(2001)가 개발하고 추미

례와 이영순(201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무

조건적 자기수용 척도(Revised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 USAQ-R)를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3가지 하위요인(존재로서 자

기수용, 판단분별로부터 자기수용, 피드백으로

부터 자기수용)에 해당하는 총 31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대표문항으로는 “중요한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

낀다.”, “어떤 일을 잘 못하면 나의 가치가 떨

어진다고 생각한다.” 등이며, ‘전혀 아니다(1

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

도로 평정되었다.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자

기를 수용하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척

도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신뢰도는 전체 .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81로 나타났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들이 타인의 지지를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

이 개발하고 김연수(1995)가 문항 내용을 수정, 

보완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으로 

구성되며,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제공인 정보

적 지지는 6문항이며, 자신의 평가에 관련된 

평가적 지지가 6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문항의 구체적 예로,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 준다.”, “나의 주위 사람

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염려해준

다.” 등이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주위 사

람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척도 연구에서 보

고된 내적 신뢰도는 전체 .94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전체 .96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초기 성인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수용

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이중매개효과를 살

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SPSS 

27 및 PROCESS Macro 4.2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각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

증하였다. 셋째, 내면화된 수치심, 대인관계 

유능성, 자기수용, 지각된 사회적 지지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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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내면화된 수치심

이 초기 성인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자기수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와 Preacher 

(2013)가 제안한 SPSS Macro 4.2의 4번 모형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초기 성인의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자

기수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순차적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와 Preacher(2013)

가 제안한 SPSS Macro 4.2의 model 6을 활용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인의 통계적 유

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으로 

10,000개의 표본을 재추출하여 95%의 신뢰구

간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표본의 정규성과 주요 변인들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측정된 변인들 간의 평균, 표

준편차, 왜도와 첨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표 2 참조). 먼저, 표본의 정규성 가정을 살펴

본 결과, 본 연구의 측정 변인들은 왜도와 첨

도의 절댓값이 각 2와 4를 넘지 않음으로

(Finch et al., 1997) 정규분포의 기준을 충족했

다. 

다음으로,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수용, 지각

된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을 실시한 결과,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기수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 유능성과 .001 수준에서 유의

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수용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 유능성과 .001 수준

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지각된 사

회적 지지와 대인관계 유능성 역시 .001 수준

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모든 변인

의 상관계수의 절댓값은 .60이하로 다중공선

성이 의심되지 않았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

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

에서 자기수용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1 2 3 4

1. 내면화된 수치심 -

2. 자기수용 -.595*** -

3. 지각된 사회적 지지 -.329*** .321*** -

4. 대인관계 유능성 -.238*** .354*** .499*** -

M 2.59 3.05 3.66 3.05

SD 0.82 0.52 0.65 0.50

주. N = 235. ***p < .001.

표 2. 주요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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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해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10,000개

로 추출하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 유능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5.7%로 부적

으로 유의하였다(β=-.238, p<.001)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수용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으며(β=-.595, p<.001) 35.4%의 설명력을 보

였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수용을 투입하

여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12.6%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자기수용 역

시 대인관계 유능성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설

명하는 것으로(β=.328, p<.001) 나타났다. 그러

나 내면화된 수치심이 초기 성인의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β=-.043, p<.573) 나타났다. 간접효과를 검

증한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수용을 통

해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가는 경로는 95%의 

신뢰구간에서 CI 값이 [-.291, -.104]로 0을 포

함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경향성이 높을수록 

그림 2.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모형

관계변인 β SE t
95% CI  

(F)LLCI ULCI

내면화된 수치심 대인관계 유능성 -.238*** .052 -3.748 -.299 -.093
.057

(14.044***)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수용 -.595*** .019 -11.306 -.247 -.173
.354

(127.830***)

내면화된 수치심 대인관계 유능성 -.043 .063 -.564 -.159 .088 .126

(16.786***)자기수용 대인관계 유능성 .328*** .178 4.298 .414 1.114

Mediating(Indirect) Effect
β SE

95% CI

LLCI ULCI

-.195 .048 -.291 -.104

N=235, **p < .01.***p < .001.

표 3. 내면화된 수치심과 초기 성인의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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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수용의 수준은 낮아지며, 자기수용의 수

준이 낮을수록 초기 성인의 대인관계 유능성

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

은 대인관계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수용을 매개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드러났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

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초기 성인의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효

과는 간접효과의 감정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10,000개로 추출하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

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설명력은 5.7%로 

부적으로 유의하였다(β=-.238, p<.001). 내면화

된 수치심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부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게(β=-.325, p<.001) 나타났으

며 10.5%의 설명력을 보였다. 내면화된 수치

심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여 대인

관계 유능성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관계변인 β SE t
95% CI  

(F)LLCI ULCI

내면화된 수치심 대인관계 유능성 -.238*** .052 -3.748 -.299 -.093
.057

(14.044***)

내면화된 수치심 지각된 사회적지지 -.325*** .051 -5.239 -.369 -.167
.105

(27.445***)

내면화된 수치심 대인관계 유능성 -.086 .049 -1.429 -.167 .027 .255

(39.739***)지각된 사회적지지 대인관계 유능성 .471*** .060 7.859 .350 .585

Mediating(Indirect) Effect
β SE

95% CI

LLCI ULCI

-.153 .030 -.188 -.071

N=235, ***p < .001.

표 4.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그림 3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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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

지 역시 대인관계 유능성을 정적으로 유의하

게 설명하는 것으로(β=.471, p<.001) 나타났다. 

그러나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 유능성

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β

=-.086, p<.154) 나타났다.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

를 통해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가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에서 CI 값이 [-.188, -.071]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경향

이 높을수록 개인은 사회적 지지를 덜 지각하

게 되며, 사회적 지지를 덜 지각하게 될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지 않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수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이중매개효

과 검증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

계에서 자기수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순

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SPSS 

PROCESS macro model 6를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각 변인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부

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10,000개로 추출하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먼저, 내면화

된 수치심은 자기수용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β=-.595 p<.001) 나타났으며 

35.4%의 설명력을 보였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여 대인관계 유

능성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13.1%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내면화된 수치심에서 대인

관계 유능성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

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자기수용 정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β=.199, p<.01) 나

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수용,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여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29.2%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내면화된 수치심에서 대인관계 유능

성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수용은 대인관계 유

능성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β

경로 β SE t
95% 신뢰구간  

(F)LLCI ULCI

내면화된 수치심 → 자기수용 -.595*** .019 -11.306 -.247 -.173
.354

(127.830***)

내면화된 수치심 → 지각된 사회적 지지 -.206** .063 -2.710 -.295 -.047 .131

(17.464***)자기수용 → 지각된 사회적 지지 .199** .178 2.608 .114 .817

내면화된 수치심 → 대인관계 유능성 .047 0.57 .671 -.075 .152
.292

(31.723***)
자기수용 → 대인관계 유능성 .242*** .163 3,456 .242 .883

지각된 사회적 지지 → 대인관계 유능성 .436*** .059 7,344 .317 .550

주. N=235, **p < .01.***p < .001.

표 5.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이중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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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p<.001) 나타났으며, 지각된 사회적 지

지도 대인관계 유능성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β=.436, p<.001)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

에서 자기수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순차

적으로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부트스트래핑

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내면화된 

수치심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가는 경로에

서 자기수용의 간접효과는 CI[-.231, -.052]로 0

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의 간접효과도 CI[-.168, -.017]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수용,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가는 경로는 CI[-.104, 

-.010]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이는 내면화

된 수치심이 초기 성인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기수용이나 지

그림 4. 자기수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이중매개모형

경로 β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238*** .052 -3.748 -.299 -.093

직접효과 .039 .057 .671 -.075 .152

간접효과 β BootSE
Boot

LLCI

Boot

ULCI

내면화된 수치심 → 자기수용

→ 대인관계 유능성
-.144*** .046 -.231 -.052

내면화된 수치심 → 지각된 사회적지지

→ 대인관계 유능성
-.090*** .038 -.168 -.017

내면화된 수치심 → 자기수용

→ 지각된 사회적 지지 → 대인관계 유능성
-.052*** .024 -.104 -.010

주. N=235, ***p < .001.~

표 6. 내면화된 수치심의 이중매개모형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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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거나 두 변인을 

순차적으로 매개함으로써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 유

능성의 관계를 자기가 자신을 수용하는 정도

(자기수용)와 타인의 사회적 지지를 받아들이

고 수용하는 정도(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유의

하게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

∼39세 성인 남녀 23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초기 성인의 대인

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이 유의하게 

매개하는지 확인한 결과, 완전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경향성이 높게 나타날수록 자신을 있는 그대

로 받아들이는 자기수용의 수준이 낮아지며, 

낮은 자기수용은 대인관계 유능성 저하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수치

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할수록 자신에 대한 긍

정적 평가는 어려워지며(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기자비의 경향

성이 낮아지고, 그것이 우울 및 사회불안으

로 이어진다는 김애분(2023), 윤양은과 백미현

(2019), 정재익과 양난미(2019) 등의 연구결과

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주양육자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누적됨에 따라 형성된다(Cook, 

1996). 즉, 비교적 지속해서 주양육자(주요타

자)로부터 방임, 거부, 무시 등의 부적절한 경

험을 받게 되면 아동은 스스로를 쓸모없고, 

부적절하며, 잘못된 존재로 생각하게 되고, 이

러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내면화되

는 것이다. 이것이 갖는 문제점은 더 이상 주

요 타자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없을 때조

차 스스로 부적절감과 열등감, 수치심을 느끼

면서 어린 시절 주양육자-아동과의 관계를 자

기-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반복하는 것이다. 그

리고 본 연구는 이러한 자기에 대한 비수용적

인 태도와 행동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야기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 연구결

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수

용을 매개해서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

고 있어 매개변인인 자기수용의 중요성을 보

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심리상담에 접

목시켜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때,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와 행동이 

내면화된 수치심에서 비롯되었으며, 자기에 

대한 비수용이 대인관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

는 것을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20∼30대 초기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

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였다. 그 결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완전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내면화

된 수치심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며, 내면화된 수치심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해서만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다. 이 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경향이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으

며, 이것이 대인관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는 주미정(2018)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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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장면에서 수치심을 내면화한 내담

자들은 자주 상담자가 공감과 긍정적인 피드

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담자가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

라며 평가절하하거나 자신의 상황에 딱 맞는 

말이 아니라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는 사회적 지지가 주어져도 그것이 자신에

게 적절하지 않으며, 자신을 정확하게 위로하

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

고 부인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이러한 경향성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의 대인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요 매개변인임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상담장면에서 상담자는 내

담자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적 지지에 대

한 낮은 지각, 대인관계와의 관계성에 대해 

알아차리고, 타인의 지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 보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

이 자기수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순차적

으로 거쳐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을 확인하였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높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들의 대인관계에 내면화

된 수치심이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기수

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순차적으로 매개

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기

수용을 덜 하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타인의 

평가를 더 중요시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등 자기수용 수준이 낮을수

록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적

다고 지각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것이 대인관

계 유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아동이 주요 타자의 지

속적인 부정적 양육(거절, 부인, 무시, 비수용 

등)의 상황에서 성장하게 될 때 주요 타자로

부터 받은 비난과 수용받지 못함, 거부당함 

등이 내면화되어 스스로 열등하고,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성을 의미한

다(김영숙, 2024; 정지은, 정남운, 2023; Cook, 

1996). 즉, 자기와 타인(주요 타자)과의 부정적

인 관계성이 내면화된 수치심의 형성에 중요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이렇게 형성된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자기

와의 관계(자기수용), 자기-타인과의 관계(지각

된 사회적지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보여준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

록 타인의 부정적 평가와 시선으로 자신을 바

라보면서 스스로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자기 관계가 자

기-타인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타

인이 보여주는 사회적 지지를 평가절하하거나 

부족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자기관

계(낮은 자기수용)와 자기-타인관계(사회적 지

지의 낮은 지각)는 대인관계 유능성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쳐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

람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

를 정리하면 첫째, 기존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타인에 대한 분노표

현과 정서표현, 타인에 대한 거절민감성 등을 

주요 매개변인으로 삼음으로써 내면화된 수치

심과 자기-타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어 왔

다. 본 연구는 이에 더 나아가 내면화된 수치

심과 초기 성인의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

서 자기수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순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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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완전매개한다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내

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자기와의 관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자기-타인의 부정적

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져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밝혀내었다. 이는 내면

화된 수치심이 높은 초기 성인의 대인관계 유

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수용과 지각된 사회

적 지지의 순차적 관계성을 고려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생의 대인

관계 유능성을 증진을 위해 이루어지는 개입

은 흔히 의사소통 훈련(김경희, 윤희상, 2018), 

긍정심리(홍민주, 유경미, 2018) 등에 국한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내면화

된 수치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가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기수용을 증진

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온전히 지각할 수 있

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20∼30대 초기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이들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대인관계 유능성 및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

관계와의 관계에 관한 상당수의 연구가 대학

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왔다. 이성관계, 결혼, 

취직, 부모-자녀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깊이있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성인기 전기의 주요 발달과제

이다(Erikson, 1968). 본 연구는 대학생뿐만 아니

라 취직과 결혼, 출산과 양육 등 다양한 대인

관계를 경험하는 30대 성인으로 확장하여 내

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

단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인과관계로 

해석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자기관계, 자기-타인관계 그리

고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선행적 관계를 보다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종단자료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와의 관계에서도, 타인과

의 관계에서도 수용과 지지를 받는 경험이 낮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기로부

터도 타인으로부터도 수용과 지지를 받지 못

함으로써 외로움을 느끼고 관계에 대해 더 몰

입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경향성이 

오히려 대인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내면화된 

수치심을 강화시키는 과정을 가정해볼 수 있

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다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에게 있어 자기-자기와의 관계, 자기

-타인과의 관계가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밝히

기를 기대한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적 접근을 개발하는데 주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느

끼는 정도에 있어 성차가 있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타인에 대한 시선과 평가에 더 민감하

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주미정, 2018).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

수용, 지각된 사회적지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남녀에 따라 모형에 차이가 있는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기성인을 20~30대로 설정하였는데 이 연령

대에는 밀레니얼 세대, Z세대 등 여러 세대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집단으로 규정하

기 어려울 수 있으며, 연구변인 간 관계성이 

다른 양성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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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고려한 연구설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표본 설정 시 학생 

이외의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하려 하였으나, 

학생과 사무직의 표집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

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시 직업에 

따라 편향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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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on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of Early Adults: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Self-acceptanc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SeongTaek Lee          Youngmi Sohn

Ko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self-acceptanc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early adulthood. To achieve 

this, a self-reported survey was conducted using scales measuring internalized shame, interpersonal 

competence, self-acceptanc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Data were collected from 235 men and women 

aged 18 to 39 across South Korea.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27.0 and PROCESS Macro 4.2. The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s was verified through bootstrapping method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elf-acceptance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Second, perceived social support also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Third,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acceptanc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were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igher levels of internalized shame are associated with lower 

self-acceptance, which in turn leads to reduced perceived social support, negatively impacting interpersonal 

competence. Finally,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internalized shame, interpersonal competence,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acceptance


